
2003년 1 0월 19일 

경언울수협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n 02-552-8200 

2003년도 쩌12차 행지기훈련 메시지 “원멧 것끓 쟁각밟t라” 

첫째 날(10월 15일) : H낼의 회섬(뺑 9:1-2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딩후 3:12)， 01것은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길 

을 걸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01대행 8:32, 마 5:1이. 그러므로 이 길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 
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교회 요뻐|서 존경과 인정을 기대 

하는가? 이 땅에서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가? 아니다 당신이 기대해야 할 것은 핍박 

과고난이다 

본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진인하게 핍박하던 피비린내 나는 핍박자였대행 9:1- 2), 그러나 다 
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주신 예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빅「하느냐7"(행 

9:4)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사울은 자신의 죄과 비침함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릇된 종교 

적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h하는 포악한 핍박재 바로 그것이 사울이었던 것이다 

그리A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재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교회를 섬기고， 민족과 사회를 사랑하며， 도덕과 윤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이 특별 

나도 결국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라고 밀「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바울의 죄와 저주스러운 상태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기고만εh카던 핍박자 바울을 
굴복시키셨대행 9:5 ; 22:10),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비로소 깨달은 사울은 앙 
심의 가책과 영혼의 격동과 죄의 고뇌로 몸부림쳤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대행 9:8-
11), 자신의 비잠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절실한 팔요를 뺏속 갚이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항하여 드리 
는 진실한 기되 당신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는가? 혹시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 

은 아닌가? 당신의 기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항한 진실한 기도인지 살펴보라 

주님은 기도하는 사울을 찾아주셨다 그런데 주님이 사울에게 처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뭇 놀 

랍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ε탓f 받아야 할 고난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행 
9:15,16), 그렇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대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다. 
핍박과 멸시이다. 칭찬과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보고서는 우리의 받은 고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 

므로 영원한 전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위해 잠시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도록 하라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시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전 악행을 회개 
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따하기 시ξh하였대행 9:20,21),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존심과 명예를 위하여 살던 삶에서 돌이쳐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쓰러지며 

항복하는 삶이 된 것이다 이전에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적대심이 무너 

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적대심이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는 이 변화딩전 1:16)1 이런 

확실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띨요하다 잔인한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쳐 주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신대사 1:18)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응댔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사울처럼 식음을 전펴|하고 “주여 뉘시오LIOI까7" “주여 무엇을 하리이 

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자 

둘째 날(10월 16일) : 옥중에서 부르는 찬미(앵 16:25-26) 
비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 

에서 만난 것은 엄정난 반대와 핍박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요란케 했기 때문이대행 17:6) 십자가 복음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 
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은 회개함으로써 요란케 되든지 우리를 핍믿면f기 위하여 요란케 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세상을 요란케 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하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요란케 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바울과 실리는 세상을 요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다 밤이 갚어갈수 

록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도 커졌다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소망의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이 되었다 그렇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면 이런 ‘한밤중’ 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고통이 갚어가는 한밤중! 소망의 빛이 전혀 없 

는 한밤중| 이런 한밤중이 찾아올 수도 있다. 선교 사역이 언제나 안전하고 무사하게 끝나야만 한 

다고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김은 고난에 빠지는 한밤중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밤중을 만나면 크게 슬떠하고 낙심한다 그러나 비울과 실라를 보라 그들 

은 오히려 한밤중에 찬미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대행 16:25), 어떻게 그들은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렬 수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 절 

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밤중 

에도 찬미할 수 있었대고후 1:5,8,9),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순탄한 길과 성공만 바라는 까 
닭에 작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불펑하며 원망하는가? 아니다， 한밤중에도 찬앙하는 자가 되어 
야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선교 사역도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찬미 

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사역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찬미와 기도로 시작된 
사역이 아니라 영흔을 사료「하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 시작된 사랑의 사역이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적이 일어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랑의 

마음! 그 날 자기들을 혹독하게 매질했던 잔혹한 간수장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랑의 마음! 이런 사 

랑의 마음으로 인해 그들은 그 간수장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고 빌랍보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놀랍지 않은개 우리의 선교 사역도 이런 사랑의 사역이어야 한다 이전에 주님을 핍믿「하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이 열방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한다 이 사랑의 사역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으로 이 세대를 섬길 정지기들은 어떤 이들인가? 바울과 실라처 

럼 어떤 상황에서든 찬미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닫순한 용기나 담력이 

아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갚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리는 믿음 

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십자가로 더 가끼이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의임재로기득하게하자 

셋째 날(10월 17일) :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딩후 4:6-8)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의 삶은 완전히 실매한 삶이었다. 말년에 이르러서도 그는 

가난을 먼치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며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대딩후 4: 10,16),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담담히 대하고 있다 ‘관제u觀)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딩후 4:6), 여기에는 잔인한 죽음을 앞둔 자신에 대한 연민도 없거니와 죽 
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관제’ 에 비유힘으로써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이기를 원했고， 또한 죽음이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리에 들어가는 마지막 여행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여행의 인도자01심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도 이런 믿음으로 죽 
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흔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순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 

드려야 한다 이것이 정지기의 삶이다 

바울이 이처럼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을 일평생 지켰기 때문이대딩후 1:12, 행 20:24, 유 21절) 그 
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음질했으며 오직 주님 한 분 

만을 철저히 의지하였고 자기에게 맡겨진 보배로운 믿음을 잘 간직하였다 그 결과 이제 그는 소 

망과 확신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비록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며 실때와 

실수를 거듭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은총|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이다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이 확 

고하게 서있는가? 

어디 그뿐인개 바울은 장래에 있을 영원한 승리를 내다보며 한없이 기뻐하고 있다 “이제 후로 
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끼(딩후 4:8), 바울이 기대한 면류관은 인간의 노력 
이나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얻는 면류관이었대빌 3:8,9 롬 1:16,17),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과 행위를 자랑 
하며 gS변히 자기들은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날에 주어질 면류관은 오직 예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고 그 의를 완성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질 ‘의 
의 먼류관’ 이다.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은 주님 자신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소망과 확신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잊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이 멍에서 선한 씨움을 씨울 수 있고， 승리를 맛볼 수 
있으며， 죽음 너머 영원한 세상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이것이 정지기의 삶이요， 이것이 소망의 길이다. 우 

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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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Sennon for ne차뼈k) 

New Testament Church 
UAnd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U together in one place.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Iι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j겨re distributing themselves ,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U 

.filled 따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αnce.jJ 

(Acts 2:1 -4) 

The Day of Penteco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s in church 
history. For Christians, it is the day that the Holy Spirit came down from 
heaven and poured Himself upon the church . It is the day that God' s 
reign became spiritually involved with all His children, not just a selected 
few. It opened the door for us to have an intimate and supernatural 
experience.of God. It brought to the church a new power for ministry. It 
created a new humanity in Christ. Indeed, the Day of Pentecost was a 
day of ‘new’ beginnings, the birthday of the New Testament Church 

The giving of the Holy Spirit to the church took place on a Jewish holy 
day called Pentecost in the New Testament and Feasts of Weeks in the 
Old Testament. The Greek name “pentecoste" refers to the fifty-day 
interval between this holy day and the Passover, Unleavenedbread, and 
First Fruits feasts. Pentecost or Feast of Weeks occurred seven f비| 

weeks after the beginning ( ‘first fruits' ) of the wheat harvest. As such, 

it marked the end of the wheat harvest(see Nu. 28:26). It was at this 
time that God' s people presented Him with the first fruits of their grain . 
Whereas the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commemorated their 
exodus from Egypt and First Fruits the beginning of their new life, 

Pentecost or Feasts of Weeks reminded them of God' s continued, 

faithful , and loving care. The Mosaic Law prescribed this sacred day for 
God' s people to remember and follow (see Dt. 16:9-12). It was one of 
three annual pilgrimages, which they were required to make to the 
central sanctuary. 

Therefore, when we begin today' s Bible message,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 we understand its meaning 
and significance(vv. 1 &2) . God' s people had gathered in obedience to 
His Word. They were offering their first fruits from their harvest. The 
wind from heaven was the Holy Spirit coming . This wonderful 
happening was God' s first fruits of action after the cross, resurrection, 

and ascension! From the time Jesus instituted the Lord' s Supper, to the 
Holy Spirit’ s arrival, 50 days had passed. Something new started. God' 
s church was empowered with His Spirit. 

The Holy Spirit filled each member of the church.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 

believe in Me; and concerning righteousness, because 1 go to the Father 
and you no longer see Me; and concerning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has been judged." Amen. 

The New Testament church received the Holy Spirit in their hearts as 
a seal and pledge from God that He would fulfill His promises (see 2 Cor. 
1:22). Ephesians 1:13 & 14 tells us of our security and guarantee of 
salvation in Christ, “In Him, you also, after listening to the message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having also believed, you were sealed 
in Him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who is given as a pledge of our 
inheritance, with a view to the redemption of God' s own possession, to 
the praise of His glory." .When you accept Jesus, the Holy Spirit comes 
into your heart, and you become God' s child. You can eternally praise 
Him. 

The Holy Spirit secures our salvation. He protects us until we meet 
Jesus face to face. As such, we should never make Him sa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Eph . 4:30). My friends,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upon God' s church, His people, He gave us new principles, new laws. 
No longer do we lead ourselves, but now He leads. No longer do we 
trust in ourselves, but now we believe in God alone. Our job is to deny 
ourselves and serve God. Our responsibility is to trust God with, in, and 
for everything, and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The Bible tells us,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iose to you what is to come" (Jn. 16:13). 
We must listen to the Holy Spirit. Jesus told us.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 (Jn. 14:26). 

As Christians, we must listen to the Holy Spirit, not ourselves, and 
follow Jesus.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 ldren of God" (Rom. 8: 16). Those who belong to Christ have the Holy 
Spirit. As such, we must be humble to hear His voice and understand 
spiritual things. The Bible tells us, “But a natural ma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appraised" (1 Cor. 
2:14). Those who negatively question the truth of God' s Word can' t 
hear His voice because of their pride. How often 1 hear people say, “How 
come God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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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주밀 협교 

{다융추알갤파) 

초디L교획l의탄생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사람 위에 임하여 였더니 

저희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 ~4). 갱생판목사 

오순절의참의미 

오순절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중요한날들가운데 한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성령께서 히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자기 자신을 교회에 부어주 

신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은 선택된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으로 영후뇨을 미치게 된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 

로 친밀하고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 
렸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는 복음 전도 사역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댔습니다. 
오순절은그리스도 오에서 새로운 인류를창조해 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로오순절 

은 재로운’ 출발의 날， 곧 초대 교회의 탄생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의유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 날은 신약 성경이 ‘오순절’ 이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이 ’칠칠절’ 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의 성일湮日)이었습니다. 오순절의 그리 
스어명칭 펜테코스태’는유월절과오순절사이에 그리고무교절과초실절사이에 

끼어있는 오십 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또는 칠칠절은 밀 추수가 끝나는 날로서， 밀 
추수가 시작하는 날로부터 일곱 주가 지난 후에 돌아옹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에，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출애 

굽과 새 새명의 출발의 첫 열매를 기념핸 절기였다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은 하나 
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고 다정하게 돌보심을 상기시켜 주는 절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성일을 기억하고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신 

16:9~12). 오순절은 그들이 일 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반드시 준수해 

야만하는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령의강림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와 뭇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강한바 

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옹 집에 가득하며"(1.2절).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하 

나님의 백성들은하나님의 말씀을순종하여 한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자신들 
이 수확한 것으로부터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급하고강한바람같은소리가하늘로부터 홀연히 내려와그들이 앉은온집을 
가득 덮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 

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및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 
다. 예수께서 성잔을 제정하신 5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 
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맛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생령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멸의 혀같 

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 
함을 받고 성령이 밀F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떠，4절) .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어느 곳에서든 지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는 영이시 
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후에 있느니라’(고후 3:17). 이제 교회는 하늘의 언어 
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빛과 같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이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 
절에서 끄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흔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λl 니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원의보증이신성령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미음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한 인침 

이요 보증이었습니대고후 1:22 참고).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오에서 너희 
도 진리의 말씀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듣고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받뺏으니 이는우리의 기업에보증이 되사그얻으신 것을구속하시고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 

께서 여러분의 마옴에 임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토 
록하나님을찬미하게 됩니다 

성령을근심케하지말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 

스도를 직접 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분이 
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 
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엠 4 : 3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핸 때， 그뿐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을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행치 않게 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게 됩니 

다 또한우리는우리 자신을신뢰하지 않게 되고오직 하나님만신뢰하게 됩니다. 우 
리의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요 성 
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하 
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7}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오직 듣는것을말하시며 장래 일을너회에게 알리시리랴?' (.요 16:13). 그 

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생령과동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 

며 예수를 따라야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그리스도의 사람출11게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음성을 귀기울여 들어야 하고 신령한 일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 
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 
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 하나님 
의 말씀의 참됨을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하실수있었단말 

입니까?’라고 빨F는 것을 매우 지주 듣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신령한일들을결코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나만 

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들을 깨닫고 이 
해할수있을것입니다. 

하나님을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은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신중요한날이었습니다. 성 
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신지들인 우리가 

복음전도사역을위하여하늘의새로운능력을힘입고있다는신호입니다 성령께서 
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특형으로서 욕의 새로운 모벨을수립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새로운인류를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하나님의 이 기이한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찬양하면서 이 날을기념하도록합시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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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만남을 가집니다. 어떤 때는행복한만남을 또어떤 때는미련 없이 버려 

도 좋을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과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란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 

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예수 

님’ 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골몰 

하다보면 어느순간 멀어져 버릴지도모르기에 판단을빨리 내려 주님을 소개하며 

손을잡아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한 날마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먼 나라에까지 온 스리랑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살면 

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들을 기쁘게 만나는 일과 

평안하게 헤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모임과만남속에서 주님을소개하는 일이 얼마나큰사랑이며 ， 이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나와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중 

한 만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 

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 

와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들도 든든한 믿음의 맛줄을 걸었고 주의 사랑이 맞을 깊이 

내렸으니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도 그들은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 

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나라가 주님 품으로 돌 

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지금도 주님의 꿈을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이 의심하고 미워해도 신뢰와 사랑의 힘은 크고 완전하여 언젠가는 이것이 의심과 
미움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 길이 멀고 험하다 해도 그 길을 달려가 

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을 만 

날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아름답게 만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 

다. 그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A.f.도뺑전융 육~Jitf며 링 

흥 XI닌주도착안전교팀 

lJ를멘 l멸I멜-
10월 6일(월)-10월 15일(수) 김만중 

*선교 우l원희 망짐으로 인하여 국가명은 밝히지 않옵J다 

| 데이비드 효레이녀드의 션교일치 I 브네이너드는 
인디언들을 대상 
으로 한 선교에 

서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예수 그 
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그의 선교가 많은 심령을 
회개시키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로 끝났을 때， 그는 십자가만을 전했 
던 사역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의 사역이 되었는지를 깨닫는다 

브레이너드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가 당 
시의 다른 설교자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속히 설교의 주제로 부각시 
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 후 브레이너는 베드로의 설교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설 
교 주제 역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가 어떤 본문 말씀을 설명하고 예 
증하여도， 결국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설명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임 
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게 된다. 하나님의 친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침한 타락의 형편을 깨우쳐 주고 싶을 때도 우리의 죄와 죄의 세력에서 구속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을 
어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전하고 싶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 
고 율법의 완성으로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는 것이다 때론 충분한 설명 
을 할 수 없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바로 전할 때도 자연스럽게 
은혜가 샘 솟듯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져야 할 죄인들은 한없 
이 갈급한 상태에 있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었던것이다 

그는 인디언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듣기 쉽고， 말하기 좋은 어떤 절학， 윤리， 도덕， 사상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것은 모른 채 십 
자가와 예수님만 전하려는 모습을 기뻐하셨다 인디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설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己f" (롬 1:16). 

(엄정겁 71재 

이엉팔을σ11-뿔깨l 

우리는종종 ‘비 영광을뼈님께 돌립니디? 혹은 ‘뼈님01 송}셨죠”라고밀한λ}람들을 

본다. 대체로 연예인들이 연71상이나가수상을 받았거나좋은 일을해서 칭찬받은사람들이 

멋쩍어 할 때 하는 말이다. 이 말을하는시람들은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돌리고 있는 것인 

가?정말하나님이 하셨다고생각하고 있을까? 정말하나님이 그섹시한춤을잘추게 하시고， 

정말해+님이 불륜을부추기는드라핀에서 연기를잘하게 하셨을까? 해+님을나타내는 것 

은 이렇게 한마디 톡던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하냐님을드러내고 싶다면 사도행전 3장을 보 

라 

베드로는 앉은뱅이를일으키고사림들의 주목을받았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했는7t? 젊 

잖게 이 영광을하나님께 돌린다고 했는7t? 황당하게도 베드로는 그자리에서 바로 십자가를 

설명했다 ‘왜 우리를주목하느냐아브라함과 이삭과야곱의 해+님 곧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회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행 3:12b-13). 사실 사도행전 램에서 베드로는 상햄l 맞지 

않는 어색한말을하고 있다. 분위기 좋게 "ot. 뭘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녕}지 않고 

‘동}나님이 예수님을 영회롭게 히셨는데 너희들이 그를죽였어’하고 말하고는그의 메시아 되 

심을 예언한구약부터 부활， 재림에 아럭쩨 장횡한설교를밝놓았다. 이렇듯 십자7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베드로에게는온통 복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만약 베드로가 

사람혐l게 그렐멘 미소를 한번 지어보이고 “이는 하나님이 하셨노라’하고 떠나갔다면 사 

람들은베드로를 칭송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기는 치솟았을 것이다. 하지만그자 

리에는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것이다 인류를구원한하나님이 아니라그치 병을고 

쳐주는 빡님으로 끝나 버렸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이라는 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베드로 

를찾。봐녔을것이다. 그러나베드로는 자신의 모양새는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 

님의 영광을가장확실하게드러내는방법， 복음을전하였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우리는 이것을두려워한다. 이런 상행n서 어떻게 복음을 

전쩨 창피하잖아’ , ‘상황이 아니잖아’ , 한 마디만 하자’ “교회 다니세요 좋아요 복음을 

•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체변을 먼저 생각해l 말자 하나님을돼 ·돈주는 빡님， 병 고쳐주 

는하나님 정도로만들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를온전히 설 

명하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랴. “예수님은요 창피한가? 그분은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당 

신의 죄를위해서 대신죽으셨어요 그래， 그렇게 살자. 
땐짙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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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위대함이 율법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기독교 
의 가르침에는 찬성한다고 딸}는 사람도 있다. 기독교 내에서도 율법 때문에 기독교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율법 에 따라 과부와 고아를 돕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고 

떠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지 않다. 정말로 성경을 

알고 었다면 과부와 고아를 돕고 율법을 실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말 율법대로 한 번 해 볼까? 기 

독교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전 재산을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마 19:17-23). 그렇게 하고서도 사실은 
의에 이를 수 없다. 페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 19:17). 그러 
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다 지키고서도 두려워 떨어야 한다. 

성경의 역사는 율법을 지킨 역사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역사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 번째 

규율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 뒤로 살인과 거짓， 음란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계속된 

다. 믿음의 선조로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과 

불신， 야곱의 사기， 다윗의 살인과 간음 퉁.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면 성경의 역사 

를 율법을 지킨 역사로 기록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그것들을 본받아 율법을 지켜나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어긴 역사가 계속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율법대로 했다면 지금 이 땅에 인류 

는 없다. 심판을 받아도 수백 번 ， 인류가 멸망해도 수십 번은 멸망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율 

법을 어김에도 세상이 이어져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 

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십자가 

이다. 
율법을 소중히 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만큼 성취감과 스스로 의로워지는 감정에 빠진다. 그러나 

십자가를붙들고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자는모든율법을지키고도그리스도의 의를향해 더욱 

정진한다. 아무리 아무리 베풀고 사랑해도 나의 의와 죄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 

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 

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f권요셉) 

충현젊응이들이 말하는 

‘섭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첫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오히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다. 그로 인해 아담 
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부터 ‘죄’ 를 상속받았다. 우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 죽 

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남자는 일하 

는 고통을，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되었다. 이 

런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죄 없는 몸’ 의 피흘림， 즉 죽음이 있어야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 

림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를 벌고 회개를 하였다. 하지 

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누구나 주님과 일대일 관계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체와 영흔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 

이 언젠가는 죽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영원 

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 

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믿어야 한다’ 

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어제는 컴퓨터를 하면서 친구와 대화를 했다. 고퉁부 

1, 2학년까지 잘 나오던 아이였지만 입시 문제로 부모 
님과 다투어 교회가 하나의 짐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에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했 
지만 나에게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기도하 

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모든 장애물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말을 해 줬지만 그 친구는 이상일 

뿐이라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그만두려 했지만 거기서 손을 놓으면 이 

친구는 예수님과 영원히 멀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불어 봤다.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시고다시 3일 만 

에 부활하시고 이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 7’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그 친구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다. 입으로만시인하고 예수님을주인으로섬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인간의 머리와 육체로 해결 

하기에는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친구에게 

다른 말은 줄인 채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신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했다. 그리 

고 기도해 준다고 하고 대화를 마쳤다. 대화를 마치고 

믿음이란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믿음， 그것은 내가 2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밝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없어졌고 이제는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항상 날 위해 함 
께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십자가’ 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 

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바로 예수님과도 같은 것이다. 
내 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함을 느끼 

게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보며 그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 주님 

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설령 세상 사람 모두가 나의 

친구처 럼 예수님을 한갓 꿈이나 이상처 럼 여기고 무시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 말 

씀안에머물러야한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질 무엇 

이 두려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이재욱{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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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들도 우리처럼 에수님을 야는 것일세 . 

X벤의 영광 그달11계 뾰주시기까지는 

한시도 마음 펀01 쉴 수 없녀1. 

고통히는 이들 E발 때마다 

인도이는 것 우리의 무안 가쁨이라 

우리의한가지소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밀미암아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 

하게 히는 직책을 주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회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툴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 8-1 9) 

정냥， 강원 ~(방으f 91H 지역허l 채얀 구호 황동 
성도틀이 작성 한까f서 물풍 전달 

교회는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재난을 당한 지역을 방문하여 재해 구호를 실시하였 

습니다. 일반적인 성금 전달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현ε}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과 이픔을 

같이 하며 그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봉사위원회가 주관하여 장로님， 집사님 ， 권사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재해 구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답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파악한 후 쌀과 부식 등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10월 2일，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난 구호 활동에는 심하게 재해를 당한 경남 
지방의 거제， 진주， 부산， 밀양， 양산， 마산， 진해 지역 및 강원 지방의 삼척， 정선 등 9개 지역 

의 노회 소속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구호 활동에는 총 95，510，800원이 소요되었고， 9월 28일 주일 1 -5부 예배시 실시한 

재난 구제 헌금은 62，461 ，400원입니다. 

* 다음주을l 잔송 ••••• 

176장 “엉화로운 주 징렁” 

이 찬송가는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인 앤드류 리드(Andrew Reed, 1787-1822)가 

작시했다. 그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 영국 국민들에게 큰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곡은 루이스 모리우 고트샤크(Louis 

Moreau Gottschalk)에 의하여 작곡된 것으로 그는 1829년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태 

어나 1969년 콘서트 여행 중 세상을 마친 천재 피아니스트이다 

1절 영화로신 주 성렁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꺼/ 하여 줍소서 

2절 전능하신 주 성렁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맘을 괴롱힌 죄를 멸해 줍소서 

3절 화펑하신 주 성렁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롬 없애고 기쁜 맘을 줍소서 

4절 신렁하신 주 성렁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렁된 일 고치고 홀로 주관 흡f소서 아멘 

(찬앙위원회) 

이껏이 나으l 한쏟01.요 

’. 흑백bl 사밤하는 한송과 그 한솥해서 에현 흔해|흘 받는7.. 1 딱쏟해 즈서I~.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를 참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처럼 이 세%벼l서 
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오직 주만 바라며 찬햄F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 
니다. 

'2. 어명껴| 샌앙생짤쓸 해 왔는7.. 1， 훈 ~μ양)..1쩍흔 써명케하껴| 호|었는7.. 1 받쏟해 즈서I~. 

부친이 목사님이어서 어릴 적에 풍금으로 반주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오르 
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 
회에서의 섬김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 일주일 중 엿새는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 
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동안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적인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τ. 어떤 바츄e 훌 ~ib~는지 받씀해 쪽세융.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싸 43:21)라는 말씀을 지주 묵상합니다. 저를 
찬양 반주자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 하나님 앞에 
서 겸손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섬기는 자세로 찬양 
하려고합니다. 

냐.71중체목쓸 받쏟해 동서I~.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우관ζ~r 1 ~시 

백금옥집사 

할렐루야 찬앙대반주자 

(엄혜원기자) 

방 수 길 (집사， 12교구)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 

며살아갑니다. 

내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님과 방언도 받았었지만 교회 

를 다니지 않는 형수님이 있었습니다. 애연가이며 애주가인 
형님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가 변화된 것까지 

도 못 마땅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씨가 안 먹혔죠. 

그런 형님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 

님은 갑자기 각혈과 하혈을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위암으로 판정되었고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권유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두 곳의 환부에서 출혈이 일어났 
습니다. 수술을 해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말에 형님은 수술을 완강히 거부하셨습 
니다. 저는 이 때다 싶어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순순히 웅했고 일주일에 세 번씩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형님은 돌 같은 신자가 되어 마냥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는 
돌팔이 같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 님은 병을 얻고 또 구원도 얻었습 

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형수의 신앙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단 

의 방해가 있기는 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예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에 각혈과 하혈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형님이 아플 때 몸에서 나던 냄새 
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느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살이 붙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내시경을 통해 알아봤더니 환부의 자국만 남고 별경게 보였던 

것들은 말끔히 사라져 깨끗한 피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확신이 생겼습니다. 환부의 자국은 구원의 자국이며 믿음을굳게 하 
시려는 ‘가시’ 일 것이라고. 구원을 이루시는주님의 역사는참으로놀랍습니다. 약 

하여 쓰러지니 복음이 들어갑니다.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는 예배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요， 그 예배마저 계획하 

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로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새 · 가·족 ， 을，환 ·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48 김선영 1 청년1부 손육희(17) 1253 김태관 19 청년1부 1258 김용갑 19 대학부 전보은(19) 

1249 정현욱 3 청년1부 이순연(3) 1254 최효섭 19 청년1부 정선회(17) 1259 최유리 19 고퉁부 

1250 김길영 7 청년2부 김윤숙(9) 1255 임동주 19 청년1부 임금순(1) 1260 이정현 19 고퉁부 김신영(8) 

1251 여현수 19 청년2부 박홍규(2) 1256 권윤미 19 청년1부 김대웅(1) 

1252 박현진 19 청년l부 박현희(19) 1257 이상희 19 대학부 정희정(17)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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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수님이 집을 지으셨나요? 

[ 교시뽕부교육을 받으며 þ 
치I냐강성뀔교수법 

후만흥헌 

현국 악교 

세상의 선생님들은 순간의 처세를 가르칩니다. 샀을 받는 대가로 전달합니다.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설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전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것은 굴복이고 패배이 

지 선생의 모습01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핸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한 알의 밀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협니다. 이것이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4). 

우리는선생이 되기를좋아합니다. 단위에 설 때 학생들이 우러러 보면자긍심이 생겁니다. 누군가 

에게 ‘선생님’ 하고 불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으씀해지고 턱 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선한 목자는 따로 계십니다. 
주의 나라는 왕정입니다. 상 · 하의 질서가 있고 그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도， 

목사， 장로， 교사도 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세가 홍해를 갈 

랐습니다.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능력 주시는 À}는 따로 계십니다. 아니 , 정확히 랩면 모 
세가 능력을 받아서 행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 

고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능력이지 하나님 입장에선 그저 그분의 의지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 
님의 위엄 앞에서 누가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의롭습니다 그럼 누가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여기 저기 선을 

긋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권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권을 인정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보여 주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의 나라는 죽어야 사 

는 십자가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 안에서 교사로서의 권위가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권위로 성경을가 

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 (딩후 1:11). 
(황대원기자) 

2003년 10월 19일 @ 

선쩡넘의 고백 

김 명 호(유년부교사) 

저는 작년 8월에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군 생활 동안 교 

회학교 봉사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제대하고 나서야 유년부에 

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용성이와 해리를 만났고， 

올해에는 10명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상현이 ， 현우， 민 

태 ， 희섭이 ， 성민이， 희진이 ， 성은이 ， 민주， 시은이， 하뉘. 저 

는 지금 대학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 린 영흔들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 

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렬 적에는 교회 선 
생님이 심방 오신다고 하면， 신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어머니 뒤에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반 아 

이들에게 그런 기억을 전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10월 26일에는 새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저희 반은 

연초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출석률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절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 친구도 오면 참 좋겠지만 

제 바람은 우선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출석하는 

친구들이 “우리 반은 왜 100% 출석을 못 해요7’라고 물어오 

면할말이없습니다 

얼마 전 유년부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 

보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 이 되시길 바랍니 

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간식 잘 사다주고 재미 

있게 놀아주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아니었던 

가7 하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영흔들이 부족한 선생님을 만나 

주님을 알아가야 할 소중한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쩌나 걱정입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영흔들이 하나님 

보시기 에 아름답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내버주선 은혜로 
주명숙 (초퉁부교사) 

고집 세고 성격 급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 생명 

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보니 오히려 저의 모습이 날마다 조 

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장난꾸러기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변 어느새 보이고 싶지 않은 저의 자아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 순간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 

나 기가 막히실까7 하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늘 불순종하 

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나 

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주님 미련한 저를 용서해 주세 

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야단을 

맞았음에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 

을 보며 나도모르는사이에 미소를짓고맙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가 끝나면 지쳐서 교사실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주일 아침 일찍 주님 

앞으로 기쁘게 달려나오는 것은 이 어린 천사들에게 주님 말 

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 

의 부족한 믿음이 자라고 나의 모난 모습이 둥글어져 가기 때 

문입니다. 열 명의 아이들의 모습은 각각 다른 색이지만 이 

개성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셨다면， 넘치는 은혜가 아니였 

다면 나처 럼 부족한 사람이 어 떻게 천사도 흠모하는 교λ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날마다 버리면서 나를 용 

서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합니다. 참 사랑을 전 

해 줄 수 있는그런교사가 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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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권시 2， 3지회 월례회 
일시 ‘ 22일(수) 수요I부 예배 후 
장소:갈릴라훌 

2. 안수집사회 부부 찬양연습 
일시 : 19일(오늘) 15’30 
장소.교육관 301호 

별세 

1 김미소 타교 안수집사 김송자 집사의 부친 ， 8 
교구/ 10일 별세， 13일 장려1 ft 011-286-9490 

결온 

1‘ 송신돌 권송요생 목사， 김송학 사모의 아들， 
한미 장로교회)과 김승현 앙(김진옥 안수집 
사， 이상욕 집사의 딸， 4교구)/ 23일(목) 

12‘%갈렬리훌 
2 배선우 뀐배한영 집사， 김형희 집사의 아들， 

1교구)과 남지영 'b~남평우 씨， 김옥순 씨의 
딸， 19교구)! 24일(금) J2:30 갈릴리훌 

3 김정환권김수길씨，김선자씨의아들)과추 
g렘 'b~추교석 성도， 오순자 집사의 딸， 17교 
구)/ 25일(토) 13:00 전경련 회관 웨딩프라자 
20충 (여의도) ft 02-310-7180 

4 이강준 권라춘자 권사의 아들， 주안감리교 
회)과 박지선 'b~박창대 집사， 박소영 권사의 
딸， 2교구)/ 25일(토) 14:00 주안 감리교회 본 
당(I호선주안역) 

5‘ 조민규 권조생훈 집사， 융춘심 권사의 아들， 
15교구)과 여은경 암여운송 집사， 서정희 집 
사의 딸， 2교구)/ 25일(토) 16:00 국제전자센 
타 문화관 12충 (서초통 진로센타 옆) 

직원모집 

1. 모집부문 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제흩 서류 자필 이력서 

당회장추천서(티교앤 

주민등록등본 

4. 서류제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n 552-8200 

$*1’; 훌 때 -~ 

.2003년도 ôl반기(3"'10월) 정기 감싸실시 

감사일시 : 2003월 10월 중 

준 비 물 : 시신표，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주낀흥헌 

교회소석 

대 상 : 전 부서(전도회 제외) 

장 소 : 감사위원회(제 1교육관 302호) 

*계절획펴(수련회， 여름싱경학교~fJ싸 병행 실시 

• 주일에 교회 내에서 톨러브레이드톨 티면 위엄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은 주일에는 많은 성도들과 i밤으로 매우 복집며뻐 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기쁨과 감사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온 어린이들이 롤러브레이드나 바퀴가 달린 운동화를 신고 요리조리 달리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장시간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전 사고의 위힘이 있어서 주일에는 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잘 타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엉아부예배요빼 

1부 예배 : 09:00"'10:00 2부 예배 : 11:00"'12:00 장 소 : 교육관 110호 

날짜 

10월 19일 

(주일) 

10월 26일 
(주일) 

날짜 예 배 

10/22 수요 l 

10/22 수요11 

10/24 금요집회 

10/26 주일 l 

10/26 주일 11 

10，β6 주일 m 

10/26 주일N 

I이26 주일 V 

10/26 주일찬양 

영아부는 O서1'"만 2세의 아기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신앙의 기초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매시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만나보세요 

r그동안 묘르졌다먼 지금 곧 기억하시고 함께 하세요 

2003년도 빼5차 확훌빼례석 안내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5:00-15:50 (임현덕목사) 309호 (방준영목사) 304호 (안창덕목사) 301호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본당) 
유아 

(오후 3시， 갈릴리흘) 세례식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예배 담당안내 (10/22-1 0/26) 

예배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이종대 윤충싱 모퉁이 돌(앵 2:20) 정현민 목사 

김교생 엄펼성 모퉁이 될엠 2 때) 정현민 목사 

특별찬양(바라톤이성맨할헬루야중창단깨교구) 김교생 김성관목사 

정충신 고게숭 교회의 본질(행 2:H) 김영훈목사 

죄어서 자유를 엉게 함은외/엄마누엘 남성중창단(지도 영창식) 고광환 이갑채 초대 교회의 탄생(뺑 2:H) 김생관목사 

내 마음에한노래있어 웨바이올린유지연(할렐루야 오채스트라) 이‘종철 안동현 초대 교회의 탄생(행 2:H) 김생관목사 

내갈길 앨고방은깊은떼 떼경창전도회 여성중창단(지도 강킬혜) 정진호 이정우 초대 교회의 탄생(행 2:H) 여성기 목사 

주응성외애는외셰이올련문션령(고쁨) 김정수 정태두 초대 교회의 탄생(행 2:1-4) 김용덕 목사 

정현민 김구형 진정한자유함(롬 3:19-21) 김성관목사 

저1755호 

충현가도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복음의 진리 
를 선포or는 정결한 통로로 λ}용하여 주소 

서. 
a 모든교역자가복음위에 굳게 서서 영 

혼에 대한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소 
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군사로 자신을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힘쓰게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 

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 

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 

으로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교구별 태신자전도와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 

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 

게하소서. 

a단기선교를통하여충현에속한모든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빙L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히는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f￥i대i1 f성수대i1 

11ξV흔i앵 용 .*써꽉l' 1 

• '1옹선ÍI~ 

빠원 
. l~1J씬'fll 

... 역싱변(1번 f;t) • 르예상스i앵 

~κ!여、 
,. 

앙싱 → 

[ 섬 · 기 · 는 · 분 • 틀 t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 :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에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 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λL‘ 

영아부 
l 오전 9:00 

11 오전10:5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l 오전 9:00 장년 1 부 오후12 :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11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l 오전 9:00 

제2교육관 1충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U 오전10:50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12:15 갈렬리흘 

초퉁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흔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관지하I충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전 9뻐학생)!오후 ]:()J{성인) 교육관207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렬리훌， 베다나훌 

Jl%.!f- 오전 9:30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대학 부 토，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년 l 부 오전11: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l1 :oo 아 엔 훌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1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동억될니다 
Simu때없JS translatkll1s in Eng 앙1， Chinese, J때anese and Sgn 녀nguage are aVilI녕ble at the 많venO’ cIock W，αship 앓vice， 

and sri Lan때n， Chinese, M(]얘ol~， Russian, Hir얘i ， andl때α$녕nare 외soavai녕ble atthe α180’ cIock W，α'Ship 싫vice 

.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검의철 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신교위원징 7교구징 딩회 서기 여배위원 교구위원징 

최대원 염펼성 강모용 이 훈 남선우 
빼H위원장 지 3교육위원징 구제부징 진잉위원징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8교구징 옹시위원징 몽Af위원 충헌기도원깅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긴축위원 1교구징 시링부징 법인운영위원 진도위원징 

이종석 이병옥 안종욱 임무천 최기홍 
기획위원징 김시위원장 탁이부징 건축위원징 빼H부징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15교구징 행정위원장 직능전도부징 긴축위원 14교구징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건축위원 신흔7엠부징 선교위원 9교구징 제1교육위원징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딩회부서기 지링뻐부장 소밍부징 세2교육위원장 입O뉴엘진엠징 

이계인 박덕양 
O맨진g때징 새가족부징 

권명옥 조종환 
전도위원 어 H때부장 

박찬섭 최지윤 
제1교육위원 E션1부장 

신상수 강철형 
빼위원 얘배위원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칭년9부장 봉A써원 71브리일진g때징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13교구징 사무국징 지11교육위원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3교구징 진도위원 예배위원 

펴1숭 김영은 
정년1부집 행정위원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서광진 박인기 여성기 
1‘-미。T닝 교구위원회 5교구 어 H띠부 3교구 

류병회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4교구 선교위원회 9교구 2교구 1 ↑교구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대학부 8교구 6교구 7교구 15교구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장 훈 
1교구 12교구 13교구 」끼」드。T님 소년부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1ï교구 중등2부 중등1부 17교구 유년부 

이태복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조규호 
펀집국 초등부 교육연구원 

최성규 이재영 
16.교구 10.교구 

• 남전도사 이평희 (지파” 
· 여전도사 

14교구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9교구 4교구 3교구 12교구 1 7.교구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10교구 6교구 5교구 8교구 13교구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7교구 16.교구 14교구 2교구 11교구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1교구 15교구 19.교구 

• 잔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독창자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엽(스리링케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 


